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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사태는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자연재해 중 하나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사

태 취약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사면안정해석을 위한 다양한 매개변수 중 토심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석 시 주요 매개변

수이며, 사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수문학적 과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심을 추정하는 정확한 

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지층을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다양한 토심 예측 

모델들이 제안되었으나 실용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사면에 대한 토심을 추정

하기 위하여 국내 산지를 대상으로 수행된 71개의 탄성파 탐사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탄성파 속도 700 m/s를 기준으로 토

심을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면의 경사, 고도, 토심 자료를 구축하고 토심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경사와 토

심 및 고도와 토심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사면경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토심 예측 모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경사를 활용한 보정된 토심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Abstract: Landslides are major natural geological hazards that cause enormous property damage and human 

casualties annually. The vulnerability of mountainous areas to landslides is further exacerbated by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Soil depth is a crucial parameter in landslide and debris flow analysi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valuation of watershed hydrological processes that affect slope stability. An accurate method of estimating 

soil depth is to directly investigate the soil strata in the field. However, this requires significant amounts of time and 

money; thus, numerous models for predicting soil depth have been proposed. However, they still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practicality and accuracy. In this study, 71 seismic survey results were collected from domestic mountainous 

areas to estimate soil depth on hill slopes. Soil depth was estimated on the basis of a shear wave velocity of 700 

m/s, and a database was established for slope angle, elevation, and soil depth. Consequently,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soil depth were analyzed,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slope angle and soil depth, and between 

elevation and soil depth were investigated. Moreover, various soil depth prediction models based on slope angle were 

investigated, and corrected linear and exponential soil depth prediction model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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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

키는 자연재해 중 하나로 우리나라도 매년 여름철 집중호

우에 의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UN에서 발표

한 ‘2000∼2019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는 1.7배 증가

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미래 기후시나리오에 따르면 기

후변화로 인하여 극한강우의 빈도 및 강도는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등의 증가에 따라 산

사태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년 동안 산사

태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으며 물리적 기법(Salciarini et al., 2006; Thanh and 

Smedt, 2014; Zhang et al., 2018; Van den Bout et al., 2021), 

통계적 기법(Cardinali et al., 2006; Jun and Kim, 2010; Woo 

et al., 2014; Wubalem, 2021), 인공지능 활용(Huang and 

Zhao, 2018; Ghorbanzadeh et al., 2019; Prakash et al., 2020; 

Gameiro et al., 2021) 등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되어 왔다. 

사면안정은 해석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장 많이 지배하는 

지반공학 문제 중 하나로(El-Ramly et al., 2002) 사면안정

해석을 위한 주요 매개변수는 사면경사, 점착력과 내부마

찰각이며 강우 침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투수

계수도 해석에 고려된다. 또한, 토심은 산사태 재해의 예

방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얕은 산사태 예측 및 

토석류 추정을 위한 분석에서 중요한 매개변수이다(Choo 

et al., 2018; Dietrich et al., 1995; Liao et al., 2019). 특히, 

사면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수문과정 평가에서도 

토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Tromp-van Meerveld and 

Mcdonnell,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심은 사면 시스템의 

물리적 변수 중에서 가장 이해도가 낮고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 중 하나이며(Catani et al., 2010), 다른 매개변수에 비하

여 그 중요성은 종종 무시되어왔다(Bakker et al., 2005). 토

심은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부터 기반암까지의 거리, 표

토깊이(regolith depth) 또는 토양 C층(모재층)까지의 깊이 

등으로 정의된다. 토심은 토양 형성과 지표면에 풍화된 물

질이 제거되는 침식과정 사이의 토양 질량 균형으로 모암

의 종류뿐만 아니라 토양 생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및 토지이용, 토지피복, 기후, 물리적·화학적 과정 등과 관

련이 있다(Dietrich et al., 1995; Moore et al., 1993; Sarkar 

et al., 2013; Summerfield, 1997). 토심을 추정하는 정확한 

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지층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접근성이 어려운 산지

에서 광역적 지역의 토심을 현장조사로 파악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한계가 있다(Dietrich et al., 1995). 따라서 토심

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정밀토양도나 산림입지

토양도에서 제공하는 유효토심을 활용하거나 USGS에서 

제안한 간편식, 경사 또는 고도를 이용한 간편식(Saulnier 

et al., 1997) 등이 광역적 산사태 위험도 분석에 주로 활용

되어왔다. 하지만 이들 예측식의 정확도는 높지 않으며 보

다 정확한 토심을 예측하기 위하여 집수면적, 사면곡률, 

경사길이 등 추가적인 지형인자를 고려한 모델들이 제안

되었다(Kim and Shin, 2023; Kuriakose et al., 2009; 

Mehnatkesh et al., 2013; Wu et al., 2022). 토심을 추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물리적 기반의 토심 추정 방법으로 

기후, 암석의 풍화, 침식, 퇴적 속도 등으로부터 토양의 

생성과정 모델링을 통하여 토심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Dietrich et al., 1995; D’Odorico, 2000; 

Heimsath et al., 1997; Jenny, 1941). 하지만 연구 대상지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한 통계적(경험적) 모델은 대상지에 

대한 토심 예측에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

으로 관심 영역 내에서 토양 공간적 자기상관성 또는 토양

-환경 관계의 균일성을 가정함에 따라(Gao et al., 2019)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델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현장 데이터를 필요

로 한다(Liu et al., 2022). 물리적 기반 토심 예측 모델의 

경우 현장 집약적으로 암석의 풍화 속도나 지표면의 침식, 

퇴적 속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함에 따라 광역적 토심을 

추정하는데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토심 

예측 모델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정확도 및 실

용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제한이 있다. 산지사면의 토

심을 추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기반암

까지의 심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장에서 토심을 조사

하는 방법으로는 접근이 용이한 사면의 경우 인력굴착이

나 시추를 통하여 지층을 확인하거나, 동적 콘관입시험을 

이용하는 방법, 핸드 오거(auger)나 전동 오거를 통하여 지

층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력굴착

이나 오거를 활용한 방법은 장비 및 인력에 따른 측정 심

도의 제한이 있어 측정 가능한 범위가 한정적이다. 이에 

따라 토심은 측정할 수 있는 한계 이하로 기록되며 실제 

토심은 측정한 토심보다 큰 경우가 발생하여 우중도 절단

자료(right censored data)가 생성될 수 있으며(Chen et al., 

2019) 이를 활용하여 토심예측 모델을 생성할 경우 모델

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지층은 연속적으로 형

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점진적인 풍화 및 파쇄 정도의 변화 

형태를 보임에 따라 토사층과 기반암의 뚜렷한 경계를 찾

거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장에서 토심을 조사하였더라도 조사방법 및 판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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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토심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 현장조

사 방법의 또 다른 제한사항으로는 한 번에 사면의 한 지

점에 대한 토심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조사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2차원 평면

상 일정한 점분포를 갖도록 계획되므로 동일 사면 내 토심 

및 경사의 변화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토심은 토

양의 다른 물리적 특성들에 비하여 변동성이 매우 큰 변수

로 알려져 있으며(Horst-Heinen et al., 2021) 동일한 사면

이라 하더라도 사면 위치에 따라 토심은 크게 다를 수 있

으나 측정되지 않은 지점의 토심은 근처에 측정된 토심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됨에 따라 토심추정에 대한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Cho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산지사면에 대한 토심을 추정하기 위하

여 국내 산지를 대상으로 수행된 71개의 탄성파 탐사 결과

를 활용하여 사면 내 경사 및 고도에 따른 토심을 추정하

였다. 탄성파 탐사의 경우 탄성파 속도를 기준으로 지층을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반의 2차원적 지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기존 토심추정방법과 비교하여 사면 내 

경사 및 토심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탄성파 탐사가 수행된 사면을 5 m 간격으

로 나누고 각 분할된 사면의 경사, 고도 및 토심을 추출하

였으며 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사면경사와 토심, 고도와 

토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사면경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토심 예측 모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경사를 활용한 보정된 토심 예

측식을 제안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강원도 10개소, 경기도 3개소, 경상남도 

28개소, 경상북도 22개소, 전라북도 8개소로 총 71개 사면

에서 수행된 탄성파 탐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지 위

치는 대상지 위치는 Figure 1과 같다.

 

2. 토심추정방법

1) 산림입지토양도

산림입지토양도란 산림경영, 산지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입지·토양환경에 대해 작도단위인 토양형을 

구획단위로 조사 및 분석한 정보를 대축척화 하여 수치지

도로 나타낸 산림주제도이다. 산림입지토양도에서는 토

양형, 기후, 모암, 배수, 경사, 표고, 토심 등 다양한 토양특

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토심과 관련하여 유효토심과 토양 

B층 토심 깊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유효토

심이란 임목이 생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깊이로 식물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의 하단까지를 측정한 깊이

를 의미하며, B층(집적층) 토심 깊이는 전토심으로 표층토

에서 하층토까지의 깊이를 의미한다. 산사태 위험도 분석

에 있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토심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

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정밀토양도나 산림

입지토양도에서 제공하는 유효토심이 산사태 위험도 분

석에 주로 활용되어왔다(Lee and Park, 2012; Lee et al., 

2001; Kim and Shin, 2016; Kim et al., 2019). 하지만 유효

토심은 식물의 뿌리 분포를 고려하여 측정됨에 대부분 

1.0m 이하의 낮은 값을 나타내며 일반적인 산사태 위험도 

분석에서 토심으로 간주되는 표층부터 기반암까지의 거

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좁은 영역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유효토심을 나타냄에 따라 사면 경사 및 위치 등에 

따른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 선형회귀모형(Linear model)

토심은 다양한 지형인자의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사면경

사는 토심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에서는 사면경사에 따른 토심 범위를 Table 1과 같

이 제안하였다.

Slope angle (°) Depth of soil cover (m)

0 ∼ 30 2.0

30 ∼ 40 1.5

40 ∼ 60 1.0

> 60 0.5

Table 1 Soil depth according to slope angle

Figure 1. Location of surveyed slop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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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면경사와 토심의 선형적 관계를 이용하여 토심

을 추정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tan

tan  if        (1)

여기서  는 사면경사(°)이며 토심의 범위는 0~2.5 m이

다. 사면경사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토양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Zieher et al.(2017)은 126개의 경량 동적콘관입시험(Dy-

namic Cone Penetrometer Test, DCPT)를 통하여 현장 토심

을 추정하였다. 토심은 10 kg 해머를 0.5 m 높이에서 50회 

낙하시켰을 때 관입깊이가 10 cm 이하일 때의 깊이를 토

심으로 정의하였으며(EN ISO 22476-2:2012) 사면경사와 

토심의 경험적 선형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for  ≤   

 for  ≥ 
    (2)

 

 

제안된 모델은 2 m 이하의 토심에 대해서는 사면곡률 

또는 경사와 사면곡률을 고려한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면경사 61.8° 이상에 대해서는 토

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Gao et al.(2015)는 홍콩섬(Hong Kong Island)에 위치한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수행된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토심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3)

 

제안된 모델의 적용범위는 사면경사 15∼50°이며, 사면

경사가 15° 이하인 경우 토심은 15 m로 가정되며 사면경

사가 50° 이상인 경우 토심은 0 m이라 가정된다.

 

3) 지수회귀모형 (Exponential model)

앞서 제안된 토심 추정 모델은 사면경사와 토심의 관계

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사면경사

가 증가함에 따라 토심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

이며 이에 따라 사면경사와 토심의 관계를 지수함수로 표

현한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Salciarini et al.(2007)는 이탈

리아 움브리아(Umbria) 지역에 대하여 수행된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토심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exp                   (4)

 

Daleon and Lorenzo(2018)은 필리핀에 위치한 뉴 키다

파완(New Kidapawan)과 키오라오(Kiorao) 지역에서 수행

된 30개의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토심 

추정식을 제안하였으며 결정계수( )는 0.93으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p                 (5)

 

Tan et al.(2008)은 타이완에 위치한 타치아(Ta-Chia) 강 

유역에서 수행된 약 80개의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

음과 같은 토심 추정식을 제안하였으며  는 0.89로 나타

났다.

 
  exp                (6)

 

이외에도 Delmonaco et al.(2003) 이탈리아 베짜(Vezza) 

강 유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심을 파악하였으며 토

심 범위는 1.1~3.0 m이며 사면경사과 토심의 관계는 지수

적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는 약 0.9로 매

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논문에는 이에 

대한 예측식(또는 원자료)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결과 그래프를 통하여 데이터를 역으로 추출하

여 이에 대한 지수함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exp                  (7)

 

4) Z-model & S-model(Saulnier et al., 1997)

다수의 측정 결과로부터 토심과 고도의 선형적 관계는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도가 높은 사면의 경우 퇴

적작용보다는 침식작용이 우세하여 얕은 토층을 갖게 되

며 반대로 낮은 고도의 경우 침식보다는 퇴적작용이 우세

하여 더 두꺼운 충적층이 생성됨을 가정하였다(Saulnier et 

al., 1997). 또한, 지형과 관련하여 가파른 지형을 가진 지역

은 지표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침식률이 높아져 침투 

및 토양 형성률이 낮아져 낮은 토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

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Saulnier et al.(1997)는 고도와 경사

를 통하여 토심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인 Z-model과 S- 

model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으며 대규모 지역의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토심추정모델이다(Catani et al., 2010).

 

  



max

 
max


min


max


min  

min
      (8)

여기서, max, min : 연구지역의 최대 및 최소 토심

max, min : 연구지역의 최대 및 최소 지형고도

  : 토심을 추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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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tan max
 tan min

tan   tan min

∙ max

min 



 (9)

 

여기서, max, min : 연구지역의 최대 및 최소 토심

max, min : 연구지역의 최대 및 최소 사면경사

  : 토심을 추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사면경사

 

S-model은 앞서 언급한 모델과 동일하게 사면경사만을 

고려하여 토심을 예측하나 대상지에서 조사된 토심 및 경

사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고려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범위

의 토심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현장에서 측정된 값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최댓값 및 

최솟값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탄성파 탐사를 활용한 토심추정

1) 탄성파 탐사

물리탐사 기법 중 하나인 탄성파 탐사는 지표면에서 인

위적으로 발생시킨 탄성파가 속도가 다른 두 매질에 경계

에서 반사 또는 굴절되어 돌아온 파동을 수신하여 지하의 

지질구조나 지층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파쇄대나 연약

대와 같은 이상대 위치를 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된다. 탄

성파 탐사는 사면안정 조사 및 분석 분야에서도 사면의 

지층구조 및 풍화대 두께를 파악하기 위하여 널리 활용되

고 있다. 또한,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와 결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은 낮은 탄성파 속도와 전

기 비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öktürkler et al., 

2008; Zakaria et al., 2021). 본 연구에 활용된 탄성파 탐사 

장비는 미국 Geospace사의 Land geophone string 수신기와 

미국 Geometrics사의 Geode 탐사기가 활용되었으며 발파

점과 수진기를 일직선상에 배열하는 인라인(in-line) 탐사

법을 적용하여 5 m의 측선 간격으로 탐사를 수행하였다. 

 

2) 토심추정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따르면 탄성파 속도

를 기준으로 약 700m/s의 탄성파 속도범위는 다져지지 않

은 풍화토인 토사층에 해당하고 700∼1,200 m/s의 탄성파 

속도범위는 풍화암층, 1,200∼1,900 m/s 범위는 연암에 해

당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토사층의 평

가 기준으로 700 m/s를 적용하고 있다(Cho, 2014; Hong et 

al., 2009; Lee et al., 2007; Min et al., 2016). 또한, Fisseha 

et al.(2021)은 400∼700 m/s 범위를 느슨한 토사층으로 간

주하였으며, Reynolds(2011)은 300∼900 m/s 범위를 상부

토층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탐

사 결과로부터 토심을 추정하기 위하여 탄성파 속도가

(a) Land geophone string

   

(b) Geode

 

Figure 2. Seismic survey equipment.

Figure 3. Estimation of slope depth by shear wave velocity.

Figure 4. Set an example of soil depth and slope angle 

estimation for split slope.

700 m/s 이하인 지층을 토사층으로 간주하였으며 Figure 

3과 같이 지표면에서 중력방향(

)과 법선방향(


)으로 

탄성파 속도 700 m/s까지의 깊이를 토심으로 산정하였다.

동일한 사면이라 하더라도 사면 내 위치에 따라 경사 

및 토심은 다르게 나타나며 광역적 산사태 취약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

여 일정 격자간격을 기반으로 평가가 수행된다. 따라서 단

일사면 내 경사 및 토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4와 같

이 탄성파 탐사의 측선 간격과 동일하게 수평거리 5 m 

간격으로 사면을 분할하여 경사 및 토심을 추출하였다.



345탄성파 탐사를 활용한 산지사면 토심 추정 및 예측모델 보정

결과 및 고찰
 

1. 토심의 통계적 특성

Figure 5는 탄성파 탐사 수행 결과에 따른 탄성파 속도 

분포의 예를 보여주며 상부토층의 음영 부분은 Figure 2에

서 정의한 토심을 추정하고자 하는 지표면으로부터 탄성

파 탐사 속도 700 m/s까지의 토층을 의미한다. 사면의 토

심 및 경사 대한 통계적 특성은 각 사면에 대한 토심과 

경사가 5 m 간격으로 산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평균값

을 개별 사면에 대한 대표 토심 및 경사로 활용하였다. 

71개의 대상 사면에 대하여 두 가지 토심(, )과 사면경

사()의 통계적 특성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는 토층두께와 동일하며 대상 사면에 대하여 은 

0.25∼5.11 m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71개 사면에 대한 평균 토층두께는 2.3 m이며, 의 

변동계수는 약 50%로 높은 변동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력방향 토심을 의미하는 는 0.29∼5.18 m의 범위

를 보였으며 변동계수는 약 49%로 와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사면의 경사 범위는 약 7∼36°로 평

균 22°로 나타났으며 약 32%의 변동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tistical Property  (m)  (m)   (°)

Average 2.29 2.49 21.7

STD* 1.15 1.22 7.0

COV**(%) 50.2 49.1 32.2

Max 5.11 5.18 35.5

Min 0.25 0.29 6.7

Table 2. Statistical summary of slope depth and slope angle.

*STD : Standard Deviation
**COV : Coefficient of Variation (%)

2. 탄성파 탐사와 산림입지토양도 토심비교

탄성파 탐사 결과를 통하여 추정된 지표면에서 법선방

향 토심(


)과 산림입지토양도에서 제공되는 유효토심 및 

B층까지 토심의 관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Figure 6에 나

타내었다.

대상 사면에 대한 평균 유효토심은 0.23 m로 탄성파 탐

사에 의하여 추정된 토심 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

였으며 B층까지 토심도 모든 사면에 대하여 1.0 m 이하로 

평균 0.53 m의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효토심과 

B층까지 토심 간 상관관계는 상관계수 0.7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과의 상관계수는 유효토심의 경우 

0.06, B층까지 토심의 경우 0.03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

 

(a) average  = 0.97 m

     

(b) average  = 2.41 m

(c) average  = 4.73 m

Figure 5. Examples of seismic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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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and soil depth 

by forest soil map.

           

Figure 7. Change in correl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interval distance for .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심 추정방법에 따라 산사태 

위험도 분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

며 토심이 얕을수록 사면 안전율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산사태 위험도 분석에서 유효토심이나 B층까지 

토심을 적용할 경우 산사태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관관계 분석

토심은 기후와 같은 외부요인 외에 다양한 지형인자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이들과 토심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토심 예측식을 제안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지형인자 

중 경사는 토심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사면 곡률, 지형습윤지수 등 

다른 지형인자를 추가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

만 경사에 비하여 토심과의 상관성이 낮으며 인자의 생성 

및 다른 지역에 대한 적용성, 편리함 등을 이유로 경사나 

고도만을 고려한 예측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탐사 결과로부터 추출된 토심에 대

하여 경사와 고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면경사와 토심은 일반적으로 한 지점

에 대한 값을 추출함에 따라 사면경사와 토심 간 상관관계

는 1:1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된다. 하지만 토심은 일부 구

간의 국지적 경사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 상부와 하부 경

사의 영향을 받으며 공간적 분포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

는 사면경사와 토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면

경사와 토심의 1:1 관계에서부터 한 지점으로부터 일정 

구간에 대한 평균 사면경사와 토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경사의 구간 범위에 따른 법

선방향 토심()에 대한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의 변화

는 Figure 7과 같다. 여기서 탄성파 탐사 결과는 사면이 

5 m 간격으로 분할됨에 따라 평균경사 산정을 위한 구간

거리 5 m는 5 m 구간의 사면경사와 중앙부 토심의 1:1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를 의미하며 20 m의 경우 토심이 

추정된 지점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 각 10 m 구간에 대

한 평균경사와 중앙부 토심 간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평균 사면경사와 토심 간의 상관관계는 기존 연구와 동

일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면경

사의 평균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음의 상관관계는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심은 짧은 구간 내 사면경사

보다 일정 구간에 대한 평균 사면경사와 더 높은 상관성을 

갖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 85 m 구간에 대한 평

균 사면경사와 토심의 상관관계가 상관계수 -0.4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

서 사면경사와 토심의 상관관계를 위한 조사자료가 토심

의 경우 한 지점에 대한 값이나 경사는 토심 측정지점을 

포함한 일정 구간 내 사면에 대하여 측정된 경사임을 고려

하면 유사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토심과 상관성이 가장 높은 평균경사 범위는 85 m인 것으

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경사와 토심 간 

상관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일부 지역 또는 한 유역을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함에 따라 비교적 지질, 구조지질학적 특

성 및 기후 등이 유사하여 사면경사 외에 다른 요인에 의

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지표면의 고도와 토심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낮은 고도에서 더 높은 토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Van Tol et al., 2013). Saulnier et al. 

(1997)도 유사하게 높은 고도보다 낮은 고도의 경우 더 두

꺼운 충적층이 생성됨을 가정하여 고도를 고려한 토심 예

측식을 제안한 바 있다. 71개 대상 사면의 평균 해발고도

와 평균토심의 산포도를 Figure 8에 나타내었으며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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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lation between average surface elevation 

and average soil depth.

           

Figure 9.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levation and

soil depth for individual slopes.

(a) Linear model

      

(b) Exponential model

Figure 10. Comparison of soil depth prediction models.

수는 –0.15로 평균 해발고도와 평균토심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단일사면 내 상대적 고도와 토심 간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으며 71개의 단일사면 내 상대적 고도와 토

심의 상관계수 및 이에 대한 박스플롯(Box plot)을 Figure 

9에 나타내었다.

개별 사면에 대한 사면 내 고도와 토심의 평균 상관계수

는 –0.95부터 0.94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며 평균 0.11

로 나타났다. 일부 사면의 경우 상대적 고도와 토심 간에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동시에 나타남에 따라 사면의 상대적 고도와 토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토심 추정식 보정

기존 경사를 활용한 토심 예측식을 보정하기 위하여 사

면경사와 탄성파 탐사로부터 도출된 토층 두께인  분포

에 따른 선형 및 지수 회귀식을 산정하였으며 기존 토심 

예측식과 비교를 수행하였다(Figure 10).

사면경사와 탄성파 탐사로부터 도출된 를 통한 선형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for  ≤   

 for  ≥ 
 (10)

 

 

제안된 모델의 적용범위는 사면경사 0∼50.6° 이며 사면

경사가 50.6° 이상인 경우 토심은 0m이라 가정된다. 선형

모델에 대하여 기존 USGS 모델과 Zieher et al.(2017)의 

모델은 유사한 범위를 보였으나 Zieher et al.(2017) 모델이 

기울기가 더 큼에 따라 경사 증가에 따른 토심 감소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정된 선형 회귀식은 두 식

에 비하여 더 높은 기울기를 가지며 낮은 경사에 대하여 

토심이 더 크게 예측되었다. Gao et al.(2015)가 제안한 모

델의 경우 값의 범위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산지사면 

토심을 예측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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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 = 0.86 m

      

(b) average = 1.28 m

(c) average = 2.42 m

      

(d) average = 4.28 m

Figure 11. Estimation of soil depth using the proposed models.

 

사면경사와 탄성파 탐사로부터 도출된 를 통한 지수

형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p                    (11)

 

지수형 모델에 대하여 Salciarini et al.(2007)와 Tan et 

al.(2008), Delmonaco et al.(2003)의 모델들은 비슷한 범위

의 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an et al.(2008) 

모델과 Delmonaco et al.(2003) 모델은 지수모델의 계수가 

비슷함에 따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세 모델은 낮은 경사 범위에서 토심이 매우 높게 예측됨에 

따라 실제 토심 분포와 잘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정된 지수모델은 Daleon and 

Lorenzo(2018)의 모델과 유사하였으나 경사에 따른 토심 

변화가 더 완만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탄성파 탐사에 의하여 규명된 탄성파 속도 700 m/s 기준

에 따른 토심 분포와 제안된 선형 및 지수형 모델을 통한 

토심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 토심을 고려한 4개의 

사면을 선정하였으며 토심 분포 비교를 Figure 11에 나타

내었다. 

제안된 모델은 사면경사만 고려함에 따라 경사가 완만

하지만 토심이 낮은 사면이나 경사가 급하더라도 토심이 

깊은 사면에 대해서는 토심을 과대 및 과소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Figure 11(d)와 같이 사면 내 사면경사가 유사하

더라도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실제 토심분포는 사면 위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제안된 모델은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탄성파 탐

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지층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반영한 수정된 회귀식을 제안함에 따라 산림입

지토양도의 유효토심이나 기존 토심 예측식에 비하여 보

다 합리적인 토심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지사면에 대한 토심을 추정하기 위하

여 국내 산지를 대상으로 수행된 탄성파 탐사 결과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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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토심을 추정하고 경사 및 고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산지사

면을 대상으로 한 보정된 토심 예측식을 제안하였으며 이

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지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71개 탄성파 탐사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탄성파 속도 

700 m/s를 토심 산정기준으로 설정하고 5 m 간격으로 사

면 내 경사, 고도 및 토심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2. 대상사면의 평균 토층두께()는 2.3 m이며 변동계수

는 약 50%로 사면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상사면의 평균경사는 22°이며 사면에 따른 변

동계수는 32%로 토심에 비하여 낮은 변동성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산림입지토양도에서 제공하는 유효토심이나 B층까

지의 토심은 탄성파 탐사를 통하여 추정된 토심과 비교하

여 매우 낮은 값을 보이며 상관계수도 0.1 이하로 상관관

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입지토양도

의 토심을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할 경우 산사태 

위험도 분포가 다를 수 있으며 산사태 위험성을 과소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면경사와 토심의 상관관계는 사면경사를 산정하는 

구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토심이 한 지점의 

국지적 경사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 상부와 하부 경사의 

영향을 받으며 공간적 분포를 형성함에 따라 약 85 m 구

간의 평균 사면경사와 토심의 상관관계가 상관계수 –0.4

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평균 해발고도와 평균토심 간 상관계수는 –0.15로 상

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사면 내 상대

적 고도와 토심 간 상관관계는 일부 사면의 경우 매우 높

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 또는 음의 상관관

계가 동시에 나타남에 따라 사면의 상대적 고도와 토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탄성파 탐사 결과를 통하여 추정된 토심을 활용하여 

기존 경사에 따른 토심 예측식을 보정하였다. 비록 사면경

사를 활용한 토심 예측은 토심이 사면경사 외에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여전히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지층 특성을 반영함에 따라 

기존 토심 예측식에 비하여 합리적인 토심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속도 700 m/s을 기준으로 토심

을 결정하였으나 추후 연구를 통하여 탄성파 속도와 실제 

토심 간 관계를 파악하고 토심을 추정하기 위한 탄성파 

속도 기준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 및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No. 2022R1A2C4002583)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References

Bakker, M.M., Govers, G., Kosmas, C., Vanacker, V., Oost, 

K.V. and Rounsevell, M. 2005. Soil erosion as a driver 

of land-use change.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

ment 105(3): 467-481.

Cardinali, M., Galli, M., Guzzetti, F., Ardizzone, F., 

Reichenbach, P. and Bartoccini, P. 2006. Rainfall induced 

landslides in December 2004 in south-western Umbria, 

central Italy: types, extent, damage and risk assessment. 

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6(2): 237-260.

Catani, F., Segoni, S. and Falorni, G. 2010. An empirical geo- 

morphology-based approach to the spatial prediction of 

soil thickness at catchment scale. Water Resources Re-

search 46(5): W05508.

Chen, S.C., Mulder, V.L., Martin, M.P., Walter, C., Lacoste, 

M., Richer-de-Forges, A.C., Saby, N.P.A., Loiseau, T., 

Hu, B.F. and Arrouays, D. 2019. Probability mapping of 

soil thickness by random survival forest at a national scale. 

Geoderma 344(15): 184-194.

Cho, S.B. 2014. Research on slope stability analysis of collu-

vium -Sanbangsan regional research center of Jeju Island. 

(M.S. Thesis). Seoul. University of Seoul.

Choo, H.W., Jun, H.D. and Yoon, H.K. 2018. Application 

of Elastic Wave Velocity for Estimation of Soil Depth. 

Applied Sciences 8(4): 600.

D’Odorico, P. 2000. A possible bistable evolution of soil 

thicknes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05(B11): 

25927-25935.

Daleon, C.F. and Lorenzo, G.A. 2018. Empirical models for 

predicting the spatial variation of soil thickness and shear 

strength for landslide susceptibility assessment. Journal of 

Nepal Geological Society 55(1): 85-91.

Delmonaco, G., Leoni, G., Margottini, C., Puglisi, C. and 

Spizzichino, D. 2003. Large scale debris-flow hazard 

assessment: a geotechnical approach and GIS modelling. 

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3(5): 443-455.

Dietrich, W.E., Reiss, R., Hsu, M.L. and Montgomery, D.R. 

1995. A process-based model for colluvial soil depth and 

shallow landsliding using digital elevation data. Hy-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12권 제3호 (2023)350 

drological Processes 9(3-4): 383-400.

El-Ramly, H., Morgenstern, N.R. and Cruden, D.M. 2002. 

Probabilistic slope stability analysis for practice. Canadian 

Geotechnical Journal 39(3): 665-683.

EN ISO 22476-2. 2012. Geotechnical Investigation And 

Testing - Field Testing - Part 2: Dynamic Probing.

Fisseha, S., Mewa, G. and Haile, T. 2021. Refraction seismic 

complementing electrical method in subsurface charac-

terization for tunneling in soft pyroclastic, (a case study). 

Heliyon 7(8): e07680.

Gameiro, S., Riffel, E.S., de Oliveira, G.G. and Guasselli, L.A. 

2021. Artificial neural networks applied to landslide sus-

ceptibility: The effect of sampling areas on model capacity 

for generalization and extrapolation. Applied Geography 

137: 102598.

Gao, L., Zhang, L.M. and Chen, H.X. 2015. Likely Scenarios 

of Natural Terrain Shallow Slope Failures on Hong Kong 

Island under Extreme Storms. Natural Hazards Review 

18(1): B4015001.

Gao, X., Xiao, Y., Deng, L., Li, Q., Wang, C., Li, B., Deng, 

O. and Zeng, M. 2019. Spatial variability of soil total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in Renshou County 

of Sichuan Basin, China. Journal of Integrative Agriculture 

18(2): 279-289.

Ghorbanzadeh, O., Blaschke, T., Gholamnia, K., Meena, S.R., 

Tiede, D. and Aryal, J. 2019. Evaluation of different 

machine learning methods and deep-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landslide detection. Remote Sensing 

11(2): 196. 

Göktürkler, G., Balkaya, Ç. and Erhan, Z. 2008. Geophysical 

investigation of a landslide: The Altındağ landslide site, 

İzmir (western Turkey). Journal of Applied Geophysics 

65(2): 84-96.

Heimsath, A.M., Dietrich, W.E., Nishiizumi, K. and Finkel, 

R.C. 1997. The soil production function and landscape 

equilibrium. Nature 388: 358-361.

Hong, W.P., Kim, J.H., Ro, B.D. and Jeong, G.C. 2009. Case 

study on application of geophysical survey in the 

weathered slope including core stones.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19(1): 88-98.

Horst-Heinen, T.Z., Dalmolin, R.S.D., Caten, A., Moura- 

Bueno, J.M., Grunwald, S., Pedron, F.A., Rodrigues, M.F., 

Rosin, N.A. and Silva-Sangoi, D.V. 2021. Soil depth 

prediction by digital soil mapping and its impact in pine 

forestry productivity in South Brazil.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488(15): 118983.

Huang, Y. and Zhao, L. 2018. Review on landslide suscep-

tibility mapping using support vector machines. Catena 

165: 520-529.

Jenny, H. 1941. Factors of Soil Formation: A System of 

Quantitative Pedology. McGraw-Hill, New York, USA.

Jun B.H. and Kim N.G. 2010. Classification of Landslide 

Occurrence using Statistic Analysis of Rainfall Data. 

Crisisonomy 6(3), 103-112.

Kim, J.W. and Shin, H.S. 2016. Slope stability assessment 

on a landslide risk area in Ulsan during rainfall.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32(6): 27-40.

Kim, J.W. and Shin, H.S. 2023. Soil Depth Prediction Model 

Using Terrain Attributes in Gangwon-do, South Korea. 

Applied Sciences 13(3): 1453.

Kim, M.I., Kwak, J.H., Jun, B.H. and Kim, N.G. 2019. Analysis 

of Landslide Risk Distribution Pattern under Extreme 

Precipi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9(3): 105-112.

Kuriakose, S.L., Devkota, S., Rossiter, D.G. and Jetten, V.G. 

2009. Prediction of soil depth using environmental 

variables in an anthropogenic landscape, a case study in 

the Western Ghats of Kerala, India. Catena 79(1): 27-38.

Lee S.R., Chi, K.H., Park, N.W. and Shin, J.S. 2001.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in Janghung Using Spatial Rela-

tionships between Landslide and Geospatial Information.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34(2): 205-215.

Lee, J.H. and Park, H.J. 2012. Assessment of landslide sus-

ceptibility using a coupled infinite slope model and 

hydrologic model in Jinbu area, Gangwon-do.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45(6): 697-707.

Lee, K.M., Kim, H., Lee, J.H., Seo, Y.S. and Kim, J.S. 2007.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Groundwater Level Changes 

on Slope Stability using a Seismic Refraction Survey in 

a Landslide Area.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17(4): 545-554. 

Liao, K.W., Guo, J.J., Fan, J.C., Huang, C.L. and Chang, 

S.H. 2019. Estimation of Soil Depth Using Bayesian 

Maximum Entropy Method. Entropy 21(1): 69.

Liu, F., Yang, F., Zhao, Y., Zhang, G. and Li, D. 2022. Pre-

dicting soil depth in a large and complex area using 

machine learning and environmental correlations. Journal 

of Integrative Agriculture 21(8): 2422-2434.

Mehnatkesh, A., Ayoubi, S., Jalaliani, A. and Sahrawat, K. 

2013. Relationships between soil depth and terrain attri-

butes in a semi arid hilly region in Western Iran. Journal 

of Mountain Science 10: 163-172.

Min, D.H., Park, C.H., Lee, J.S. and Yoon, H.K. 2016. Esti-

mating Soil Thickness in a Debris Flow using Elastic Wave 

Velocity.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26(1): 

143-152.



351탄성파 탐사를 활용한 산지사면 토심 추정 및 예측모델 보정

Moore I.D., Gessler, P.E., Nielsen, G. and Peterson, G.A. 1993. 

Soil attribute prediction using terrain analysis.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Journal 57(2): 443-452.

Prakash, N., Manconi, A. and Loew, S. 2020. Mapping land-

slides on EO data: performance of deep learning models 

vs. traditional machine learning models. Remote Sensing 

12(3): 346.

Reynolds, J.M. 2011. An Introduction to Applied and Envi-

ronmental Geophysics. 2nd Edition, Wiley-Blackwell, 

Oxford, UK.

Salciarini, D., Godt, J.W., Savage, W.Z., Conversini, P., Baum, 

R.L. and Michael, J.A. 2006. Modeling regional initiation 

of rainfall-induced shallow landslides in the eastern 

Umbria Region of central Italy. Landslides 3: 181-194.

Salciarini, D.J., Godt, W., Savage, W.Z., Baum, R.L. and 

Conversini, P. 2007. Modelling the rainfall-induced de-

velopment of shallow landslides in eastern Umbria, central 

Italy, using the TRIGRS (Transient Rainfall Infiltration 

and Grid-based Slope-stability) approach. Proceedings of 

the 1st North American Landslide Conference, Colorado, 

USA.

Sarkar S., Archana, K.R. and Tapas, R.M. 2013. Soil depth 

Estimation through soil and landscape modeling using 

regression kriging in a Himalayan terrain.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27(12): 

2436-2454.

Saulnier, G.M., Beven, K. and Obled, C. 1997. Including spa-

tially variable effective soil depths in TOPMODEL. 

Journal of Hydrology 202(1-4): 158-172.

Summerfield, M.A. 1997. Global Geomorphology.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New York, USA.

Tan, C.H., Ku, C.Y., Chi, S.Y., Chen, Y.H., Fei, L.Y., Lee, 

J.F. and Su, T.W. 2008. Assessment of regional rainfall 

induced landslides using 3S-based hydro-geological mo-

del. Chapter: Landslides and Engineered Slopes, CRC 

Press, Xi'an, China.

Thanh L.N. and Smedt, F.D. 2014. Slope stability analysis 

using a physically based model: a case study from A Luoi 

district in Thua Thien-Hue Province, Vietnam. Landslides 

11: 897-907.

Tromp-van Meerveld, H.J. and McDonnell, J.J. 2006. Thre-

shold relations in subsurface storm flow: 2. the fill and 

spill hypothesis. Water Resources Research 42: W02411.

Van den Bout, B., Lombardo, L., Chiyang, M., Westen, C.J. 

and Jetten, V. 2021. Physically-based catchment-scale 

prediction of slope failure volume and geometry. En-

gineering Geology 284: 105942.

Van Tol, J., Barnard, J., Van Rensburg, L. and Le Roux, P. 

2013. Soil depth inferred from electromagnetic induction 

measurements. Af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Research 

8(6): 519-524.

Woo, C.S., Kwon, H.J., Lee, C.W. and Kim, K.H. 2014. 

Landslide Hazard Prediction Map Based on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Applying in the Whole Country of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4(6), 117-123.

Wu, S.W., Lin, C.Y., Sun, M.Y. and Lu, S.Y. 2022. Estimation 

of soil depth in the Liukuei Experimental Forest by using 

conceptual model. Catena 209(2): 105839.

Wubalem, A. 2021. Landslide susceptibility mapping using 

statistical methods in Uatzau catchment area, northwestern 

Ethiopia. Geoenvironmental Disasters 8, 1.

Zakaria, M.T., Mohd Muztaza, N., Zabidi, H., Salleh, A.N., 

Mahmud, N., Samsudin, N., Rosli, F.N., Olugbenga, A.T. 

and Jia, T.Y. 2021. 2-D Cross-Plot Model Analysis Using 

Integrated Geophysical Methods for Landslides Assess-

ment. Applied Sciences 11(2): 747.

Zhang, S., Zhao, L., Delgado-Tellez, R. and Bao, H. 2018. 

A physics-based probabilistic forecasting model for 

rainfall-induced shallow landslides at regional scale. Na-

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18(3): 969-982.

Zieher, T., Rutzinger, M., Schneider-Muntau, B., Perzl, F., 

Leidinger, D., Formayer, H. and Geitner, C. 2017. Sen-

sitivity analysis and calibration of a dynamic physically 

based slope stability model. 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17(6): 971-992.

 

Manuscript Received : May 22, 2023

First Revision : July 31, 2023

Second Revision : August 21, 2023

Accepted : August 22, 2023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